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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래닭 깃털 성감별 계통에 있어 조우성과 만우성이 개체의 생산능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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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ent sexing and the auto-sexing by using sex-linked traits are general sexing methods of day-old chicks. 
Currently, the feather sexing which is based on the differences in the feather characteristics at hatching is the representative 
sexing method of chicken, because the late-feathering is sex-linked trait. The feather sexing can be used if the breed has 
dominant feathering gene (K) in maternal and recessive gene (k+) in patern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associa- 
tion of feathering genes and quantitative traits in chicken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the rate of feathering 
on productive traits in Korean Native Chicken. In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rly-feathering chickens 
and late-feathering chickens in reproductive performance such as fertility and hatchability. Livability, body weights, egg 
production, egg weight and egg quality also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between early- and late-feathering chickens. Age at 
first egg was the only trait of those tested in which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The early-feathering chickens laid 
eggs 3 days earlier than late-feathering chicken. As a result, there is no influence of feathering phenotypes on productive 
performance in Korean Native Chickens. Consequentially, establishing the feather sexing strain is available using the Korean 
Native Chicken breed without considering of the effect of feathering genes on productive traits.

(Key words : feather sexing, early-feathering chicken, late-feathering chicken, productive performance, Korean native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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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병아리의성감별은산업적으로매우중요하나, 닭의경우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에는 외형적 특징으로 성의 구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병아리의 암수 감별은 전문 감별사에
의한 생식 돌기 형태에 의한 감별법이나 또는 반성 유전 형

질을이용한병아리의자가성감별로판별하고있다. 반성유
전형질을이용한병아리자가성감별법이란특정형질의유

전자가 성염색체인 Z 염색체에 위치하는경우우성유전자
를지닌모계와열성유전자를지닌부계를교잡하여생산되

는 자식들의 형태적 특징으로서 암수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닭에 있어 반성 유전자들로서는 횡반 유전자(Spillman, 
1908; Punnett, 1923; Dorshorst and Ashwell, 2009; Hellstrom 
et al., 2010), 왜소 유전자(Hutt, 1959; Tixier-Boichard et al., 
1990; Merat et al., 1994; Cole, 2000), 색소 침착 억제 유전
자(Bitgood, 1985; Zhang et al., 2000; Dorshorst and Ashwell, 
2009), 만우성유전자(Serebrovsky, 1922; Somes, 1969; Harris 
et al., 1984; Bacon et al., 1986; Bitgood, 1999; Khosravinia, 
2009), 안구돌출유전자(Bitgood and Whitley, 1986; Bitgood 
et al., 1996), 은색 유전자(Henderson, 1959; Carte and Smith, 
1969; Gawron and Smyth, 1980; Bitgood, 1999), 백색 피부
유전자(McGibbon, 1981; Sato et al., 2007) 등이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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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유전자들 중 은색 깃털 유전자, 횡반 유전자 및
만우성 유전자는 병아리 성 감별에 직접 활용되고 있는 유

전자들이다. 이들 중 우모 발생 속도에 관여하는 만우성 유
전자를 이용한 깃털 감별법(feather-sexing)이 산업적으로 가
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Mueller and Moultrie, 1952; Plumart 
and Mueller, 1954; Siegel et al., 1957; Somes, 1969; Warren, 
1976; McGibbon, 1977; SAFRS, 2011, Sohn et al., 2012). 깃
털 감별법은 우모 발생 속도에 관여하는 조우성(early-fea- 
thering, k+)과 만우성(late-feathering, K) 유전자가 Z 염색체
에 위치함으로(Bacon et al., 1988; Iraqi and Smith, 1995; 
Bitgood, 1999; Elferink et al., 2008) 모계 계통을 만우성
(ZKW)으로 하고, 부계 계통을 조우성(Zk+Zk+)으로 하였을 때
생산되는 자식들은 모계의 형질이 수평아리에게, 부계의 형
질이 암평아리에전달되어 깃털 발육의형태로서 암수를 감

별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방법은 표현형적으로 조우성 개체
와 만우성 개체 간에 깃털 발생의 형태적 차이가 뚜렷함으

로 손쉽게 암수 감별에 이용하고 있다(Sohn et al., 2012). 그
러나 깃털의 조만성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자손의 암수 감별

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계는 조우성, 모계는 만우
성으로 계통 조성이 되어야 하므로, 깃털의 조만성이 생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닭의 깃털 조만
성과 생산 능력 간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

이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왔고, 조만성 형질이 여러 경제형
질들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이에 대한 이견도 수
없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율과 체중에 있어 조우
성 개체들이 만우성 개체에 비해 양호한 성적을 보인다고

하였으나(Plumart and Mueller, 1954; Somes, 1970; Dunning- 
ton and Siegel, 1986a), 일부 연구자들은 성장율과 이들 형
질간에 거의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Hays, 1951; Godfrey and 
Farnsworth, 1952; Lowe et al., 1965). 또한 조우성 개체들의
산란능력 및 난중이 만우성 개체에 비해 우수하고, 초산 일
령도 빠르다고 하였으나(Lowe et al., 1965; Harris et al., 
1984), 조만성이 산란능력에 큰 영향이 없음도 보고하고 있
다(Lowe and Garwood, 1981). 한편, 생존율과 깃털 조만성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는데, 이는 만
우성 유전자가 ev21 유전자와 연관되어 lymphoid leucosis 
virus의 감염에 취약하여 폐사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 하
였으나, 일부에서는 깃털 조만성과 폐사율과 거의 상관관계
가 없다고 하였다(Harris et al., 1984; Bacon et al., 1986, 
1988; Smith and Fadly, 1988, 1994; Iraqi and Smith, 1995). 
이러한 결과들은 대부분 레그혼 종과 같은 외국 순계 및 합

성 종계들에 대한 분석 내용이고, 국내 토종닭을 대상으로

깃털 조만성과 생산 능력 간에연구된 사례는거의없다. 다
만 Sohn et al.(2012)이 토종닭에서도 깃털 조만성을 이용한
자가 성감별 종계 개발이 가능함을 보고하였고, 현재 토종
자원을 활용한 국산 종계 개발이 시작되면서 생산 능력이

우수하면서 자가 성감별이 가능한 고유 종계 개발을 시도하

고 있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깃털자가 성감별 계통으로조성하

려는 한국 재래닭 적갈색종을 이용하여 조우성종계와 만우

성 종계의 생산 능력을 비교․분석하여 깃털의 조만성이 닭

의 생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 동물

깃털 조만성이생산능력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 위하

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종합 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깃털

자가 성감별 계통으로 조성 중인 한국 재래닭 적갈색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계종의 부 계통은 조우성 개체들로, 모
계통은 만우성 개체들로 조성되었고, 이들을 이용하여 병아
리의 깃털 감별 결과 99%의 성 감별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들 중 부 계통의 조우성 암컷 112수와 모 계통의
만우성 암컷 72수를 분석에 공시하고, 부화 후 60주령까지
생산 능력을 조사하였다. 조우성 개체와 만우성 개체의 식
별은 부화 직후 병아리의 날개 깃털 중 주익우(primaries)와
부익우(coverts)의 형태 및길이의차이로판별하였고, 5일령
이후 꼬리 깃의 성장 양상으로 재확인하였다. 본 시험에 공
시된 닭의 사양은 본 대학교닭 사육 관리지침에 따랐으며, 
동물의관리및취급은본대학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의 규정을 준수하고 승인을 받았다.

2.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 간 생산 능력 비교를 위한 조사 항

목은 수정율, 부화율, 생존율, 체중, 초산일령, 산란율 및 난
질로서 발생 시부터 60주령까지공시된개체를 대상으로형
질들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1) 수정율과 부화율

40주령 때 동일 연령 및 동일 기간 동안 생산 수집한 종
란의 입란 대비 수정란과 발생 개체 비율로 계산하였다.

2) 생존율

계군별입실수수대비 60주령까지생존수수를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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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ertility, hatchability and livability in early- and late-feathering chickens

Chickens with feathering Fertility1 Hatchability of
fertile egg2

Hatchability of
input egg3

Livability from
0 to 60 wks4

––––– % –––––

Early-feathering chicken 88.4
(281/318)

93.6
(263/281)

82.7
(263/318)

92.9
(104/112)

Late-feathering chicken 89.4
(168/188)

90.5
(152/168)

80.9
(152/188)

94.4
(67/72)

P values 0.933 0.810 0.869 0.767

P values are the probability of a value of Chi-square.
1 The bracket is the number of fertile eggs to input eggs.
2 The bracket is the number of hatched chicks to fertile eggs.
3 The bracket is the number of hatched chicks to input eggs.
4 The bracket is the number of survive chickens from 0 to 60 wks.

3) 초산일령

계군 간 개체 별 시산 일령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4) 산란율

계군의 일계산란율(hen-day egg production)로서 주령 별
생존수수 대비 산란수로 40주령부터 60주령까지 산란한 성
적으로 분석하였다.

5) 체중

발생 시 체중은 전 개체를 대상으로, 30주, 40주, 50주령
체중은계군별무작위로 20수씩개체별체중을조사하였다.

6) 난질

난질은 40주령 산란한각계군별 100개의계란을대상으
로 난중, 난각색, 난백높이, 하우유니트(Haugh Unit), 난황
색, 난각 두께, 난각 무게 및 난각밀도를 QCM+ system(TSS 
Co., England)으로 측정․조사하였다.

3. 통계처리

조우성 개체와 만우성 개체 간 생산 능력의 비교 분석은

SAS 통계 패키지(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
용하여계군별 평균값간의차이는 t-test로, 계군 간의독립
성 검정은 카이 자승법으로 집단 간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부화율 및 생존율

조우성개체와 만우성 개체간 번식능력을 비교하기위하

여 동일 주령에 산란한 조우성 종란 318개와 만우성 종란

188개를 대상으로 입란 후 수정율과 부화율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Table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수정율과 부화율에
있어 깃털의 조만성에 따른 개체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생 개체 중 조우성 암컷 112수와 만우성
암컷 72수에 대해 60주령까지 생존율을 조사한바 각각 93%
와 94%로서, 깃털의 조만성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깃털 조만성과 수정율 및 부화율 간의 관
계에 있어 브로일러, Leghorn 종, Rhode 종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는 조우성개체들이 만우성 개체들에 비해 다

소 양호한 성적을 보인다고 하였다(Collins and Hubbard, 
1958; Somes, 1970; O’Sullivan et al., 1991). 그러나 이러한
연구 대부분이깃털의 조만성과 관계없이 지극히 낮은 수정

율과 부화율을 제시하고 있고, 시험에 공시된 종란의 수가
적어 통계 분석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한국 재래닭에서는 깃털 조만성에 따른 수정율과 부
화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발생 시기별
배자 사망률의 분석에서도 초기 배자나 후기 배자 공히 조

만성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
가품종에 따른 종 특이적특성인지, 시험과정 내지 분석상
의 오류인지는 보다 많은 공시란을 대상으로 재실험 후 명

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깃털 조만성이 개체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에대해서 현재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

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Harris et al.(1984)은 만우성 개체가 조우성 개체에 비해 월
등히 높은 폐사율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는 만우성 유
전자(K)가 ev21 유전자와 매우 가깝게 연관되어 있어 lym- 
phoid leucosis virus의 항체 생성이 저해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감염율을 증가시켜 생존율이 저하되기 때문이라 하였

다(Bacon et al., 1988; Smith and Fadly, 1988, 1994).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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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ody weights in early- and late-feathering chickens (g)

Chickens with feathering 0 wk 30 wks 40 wks 50 wks
––––– g –––––

Early-feathering chicken 33.24 ± 3.2 1,426.9 ± 127.5 1,530.4 ± 224.3 1,561.7 ± 157.3
Late-feathering chicken 33.11 ± 3.3 1,458.6 ± 147.9 1,610.4 ± 193.9 1,657.2 ± 131.1

P values 0.7765 0.5172 0.3202 0.0924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P values are the probability of a value of t.

결과는 Leghorn 종과 Rhode Island Red 종에서 유사하게 보
고된 바 있으나(Somes, 1970; Lowe and Garwood, 1981), 
Silver Oklabar, New Hampshire 및 Barred Plymouth Rock 종
에서는 깃털의 조만성이 생존율에 영향하지 않는다고 하였

고(Godfrey and Farnsworth, 1952), 브로일러에서도 조우성
개체와 만우성 개체 간 생존율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Lowe and Merkley, 1986). 또한 Some and Jakowski(1974)
는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 간 마렉병 감염율을 비교 분석한

바 깃털 조만성에 따른 감염율의 차이는 없고, 이로 인한 폐
사율의 차이도 없다고 결론 지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재
래닭조우성과 만우성개체를대상으로 발생 이후 60주령까
지 생존율을 비교 분석한결과, 육성기및 산란기전 기간에
걸쳐 기간 별 깃털 조만성에 따른 폐사율의 차이는 없었고, 
폐사 개체의 부검 결과 특이적 세균성 감염에 따른 치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 재래닭의 경우 깃털 조만
성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성장능력

조우성개체와 만우성 개체간 성장능력을 비교하기위하

여 발생시, 30주령, 40주령 및 50주령 계군 별 개체에 대한
체중을 측정하였다. 발생 시 체중은 입실 개체 전수를 대상
으로 개체 별체중을 조사하였고, 30주령 이후는계군 별무
작위로 20수씩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모든 주령에서 조우성 개체와 만우성 개체의 집단 간

평균 체중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시
기에 계군 간 체중의 차이는 없었지만, 성장 후기로 진행되
면서 만우성 개체의 성장 속도가 조우성 개체에 비해 빠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우성 개체들이 만우성
개체에비해 빠른 성장과 높은체중을 보인다는 보고들과는

상이한 결과이나(Hurry and Nordskog, 1953; Saeki and Kat- 
suragi, 1961; Somes, 1970; Dunnington and Siegel, 1986a), 
성장율과 이들 형질 간에 관련이 없다는 연구 보고들과는

일치된 양상이다(Hays, 1951; Godfrey and Farnsworth, 1952; 

Lowe et al., 1965; Dunnington and Siegel, 1986b; Lowe and 
Merkley, 1986; Dunnington et al., 1987; Fotsa et al., 2001). 
이와 같이 깃털의 조만성과 성장 능력간의 연관성은 품종과

관계없이 상이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산란계종인
Leghorn 종에서 Somes(1970)는 발생 시부터 52주까지 전 기
간 동안 조우성 개체가 만우성 개체에 비해 높은 체중을 나

타낸다고 한 반면, Fotsa et al.(2001)과 Lowe et al.(1965)은
동일 계종에서 육성기, 산란기 모두에서 조만우성 간 체중
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브로일러에서도 깃털 조만성과
성장 능력간에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Dunnington 
and Siegel(1986a)은 조우성 개체가 만우성 개체에 비해 성
장 후기에 유의하게 높은 체중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이후
Dunnington and Siegel(1986b), Lowe and Merkley(1986) 및
Dunnington et al.(1987)은 전 기간에 걸쳐 조우성 개체와 만
우성 개체 간 체중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한편, Silver 
Oklabars, New Hampshires 및 Barred Plymouth Rock 종과
같은 겸용종의 경우에도 깃털 조만성과 성장 능력과는 큰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였다(Godfrey and Farnsworth, 1952).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깃털 발육 속도에 관여하

는 만우성 유전자(K)와 체중 간에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
이고, 특히 한국 재래닭의 경우 깃털의 조만성이 성장 능력
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산란능력 및 난질

깃털의 조만성이 산란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조우성 개체와 만우성 개체 간 초산 일령 및 40주령부
터 60주령까지의 산란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초산 일령은
계군 별 전 개체의 시산 일령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고, 산
란율은 40주령부터 60주령까지 주령 별 생존수수 대비산란
수로 계산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산 일령의
경우 조우성 개체들의 시산일령이 만우성 개체들에 비해 평

균 3일 정도빨랐으며, 깃털의조만성에따른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반면, 40주령부터 60주령까지 조우성 개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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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ge at first egg and egg production in early-and late-feathering chickens

Chickens with feathering Age at first egg**(days) Hen-day egg production from 40 to 60 wks(%)
Early-feathering chicken 155.1 ± 3.7 44.5 ± 11.9
Late-feathering chicken 158.1 ± 4.0 46.1 ± 12.3

P-values 0.0002 0.6781
** Values (Means ± SD) within the same column significantly differ at P<0.01.
P values are the probability of a value of t.

Table 4. Egg quality of laying eggs from early- and late-feathering chickens aged at 40 weeks

Chickens with 
feathering

Egg shell 
color(%) Egg weight(g) Albumin 

height(mm)
Haugh 

unit(HU)
York color 

(Roche)
Egg shell 

thickness(in)
Egg shell 
weight(g)

Egg shell 
density

(mg/cm2)
Early-feathering 

chicken 45.50 ± 8.32 48.09 ± 3.59 7.69 ± 1.97 89.70 ± 11.53 7.80 ± 0.76 0.0127 ± 0.0034 6.03 ± 0.65 97.66 ± 8.82

Late-feathering 
chicken 43.52 ± 7.10 49.67 ± 2.94 7.97 ± 1.95 90.88 ± 10.14 7.86 ± 0.57 0.0112 ± 0.0028 6.33 ± 0.56 100.35 ± 8.06

P-values 0.3802 0.1026 0.6271 0.7098 0.7724 0.0613 0.0940 0.2724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P values are the probability of a value of t.

만우성 개체 간 산란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깃털 조만성과 초산일령 간의연관성에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결과 역시 일관성을 보이지 않
고 있다. Somes(1970)나 Lowe et al.(1965)은 조우성 개체들
이 만우성 개체들에 비해 빠른 초산일령을 보고하고 있으

나, Harris et al.(1984) 및 Lowe and Garwood(1981)는 깃털
조만성과 초산일령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고들은 대부분 레그혼종을 대상으로 분석된 결과

들이고, 한국 재래닭의 경우 조우성 개체들이 만우성 개체
들에 비해 빠른 초산을 보이므로 산란종이 아닌 경우 깃털

의 조만성과 성성숙 일령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산란능력에있어서는조우성 개체들의 산란
능력이 만우성 개체에 비해 우수하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Martin, 1929; Lowe et al., 1965; Somes, 1970; Harris et al., 
1984), 이는 주로 초기 산란 지수 비교에 따른 능력으로 만
우성 개체들의 높은 폐사율에기인하여나타난 결과로 사료

된다. 그러나 계군 별 산란능력을일계산란율로전 기간 비
교 시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 간 생산 능력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Lowe et al., 1965; Lowe and Garwood, 1981). 본 연
구에서는 산란계종이 아닌 한국 재래닭을 대상으로 조우성

개체와만우성 개체의 중후반기 산란능력을 비교했을 때 일

계산란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재래닭의 깃
털 조만성이 산란능력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깃털의 조만성이 난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우성 개체와 만우성 개체가 40주령 때 산란한 계란 각
100개에 대하여 난각색, 난중, 난백높이, 하우유니트, 난황
색, 난각 두께, 난각 무게 및 난각 밀도를조사하고, 분석 결
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우성 개체와 만우
성개체가생산한계란간난중및모든난질지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중의 경우 50주령 이후 레그혼종
이 산란한 계란을 대상으로 만우성 개체의 계란이 조우성

개체의 계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으나, 난각 두
께, 난백질 및 난각질의 경우는조만성 개체 간에 차이가 없
다고 하였다(Lowe et al., 1965; Somes, 1970). 그러나 Lowe 
and Garwood(1981)는 Leghorn과 Rhode 종을 대상으로 40주
령 때 산란한 계란의 난중을 비교한 결과,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 간에 차이가없었다고 하였다. 더불어 계란 내 난황 콜
레스테롤이나 리보플라빈, 비타민 B12와 같은 내부 난질과

깃털 조만성 간에도 거의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Collins et 
al., 1968, 1970).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한국 재래닭의 난질 지표를 토대로 깃털 조만성이 난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계란
의외부난질및내부난질에는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 것

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한국 재래닭의 조우성 개체

와 만우성 개체 간에 초산일령을 제외하고, 수정율, 부화율, 
생존율, 생시 체중, 성계 시 체중, 산란율, 난중 및 난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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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형질에서 능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우모발생속도에 관여하는 조우성과 만우성 유전자(K, 
k+)가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한
국 재래닭을 이용하여 깃털 성감별을 위한 계통 조성 및 종

계 선발 시 깃털 조만성에 따른 생산 능력의 영향은 고려하

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일반적으로 병아리의 성감별은 생식돌기 감별법이나 반

성 유전 형질을 이용한 자가 성별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 우모 발생 속도에 관여하는 만우성 유전자를 이용

한 깃털 성감별법이 산업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데, 이는 발생 시 깃털의형태적 차이로쉽게판별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깃털 자가 성별종의 계통 조성을 위하
여 반드시 모계가 만우성이어야 하므로깃털의 조만성이 생

산 능력에미치는 영향을구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본 연
구에서는 깃털 자가 성감별 계통으로 조성 중인 한국 재래

닭 적갈색종 만우성 개체들과조우성 개체들을 대상으로 이

들 간의 생산능력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조우성과 만
우성 개체들의 번식 능력 분석 결과, 수정율과 부화율 모두
에서 이들 간에 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고, 발생후 60주
령까지 생존율에서도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성
장 능력의 비교․분석에서 발생 시부터 50주령까지 모든 주
령에서 집단 간 평균 체중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깃털의 조만성이 산란능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초산 일령의

경우 조우성 개체들의 시산 일령이 만우성 개체들에 비해

평균 3일정도 빨랐으나, 일계산란율에있어서는 조우성개
체와 만우성 개체 간에 차이가 없었다. 깃털의 조만성이 난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난각색을 비롯한 난중, 난백
높이, 하우유니트, 난황색, 난각 두께, 난각 무게 및 난각 밀
도 등모든난질지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나타났다. 결론
적으로 한국 재래닭에 있어 깃털 조만성에 따른 생산 능력

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이용한 자가 성감별
계통 조성 시 깃털 조만성에 따른 생산능력의 영향은 고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색인어 : 깃털 감별, 조우성, 만우성, 생산 능력, 한국 재

래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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